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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 은퇴불안,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학여자운동선수 27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을 통해 사회적지지, 은퇴불안, 진로준비행동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PASW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은퇴불안은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불안은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retirement anxie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players of university. Two hundred seventy five female players of university completed questionnaires to analyze for the social support, retirement anxie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alysis of frequency, confirmation factor,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social support had a negative effect on retirement anxiety. Secondly,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ly, retirement anxiety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nally, It was found that retirement anxiety was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upport system that can explore various career paths while studying and exercising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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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대학운동선수들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20대까지 10여 년 동안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대학 진학의 꿈을 이뤘으며, 2024년 남자대학선수는 4,079명, 여자대학선수는 1,803명으로 전체 5,882명의 대학선수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대한체육회, 2024), 전문 직업선수로 진출하는 사례는 1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신욱, 2015). 2023년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의 국정감사자료로 활용된 일반고와 체육고의 졸업율, 대학진학율, 실업팀진학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고 졸업율은 96.5%로 대학진학율은 67.0%이며, 실업팀 진학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체고졸업율은 98.5%로 대학진학율은 50.5%이며, 실업팀진학률은 11,3%로 체고졸업 학생선수들의 실업팀진학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2023). 이러한 결과는 많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대학운동선수들은 슬럼프, 경기수행 및 동기 저하, 부상 등 다양한 원인과 상황으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예린, 홍승분, 2020, 정재은, 2022). 자신의 목표인 전문 직업선수(실업팀, 프로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은 선수들로 하여금,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으며, 운동중단에 대한 우려나, 우울, 불안감은 은퇴불안(retirement anxiety)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은퇴불안은 은퇴로 인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위협과 우려로 현실적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Fletcher & Hansson, 1991). 실제 대학운동선수들은 은퇴준비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은퇴 준비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문 직업선수(프로나 실업팀) 진출이나 한정적인 은퇴 후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 좁은 취업문과 부족한 은퇴준비는 은퇴불안을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원영인, 김지태, 2017; 이용식, 2015). 이러한, 은퇴불안은 은퇴의 부정적인 태도와 두려움과 관련성이 높으며(Fletcher & Hansson, 1991), 은퇴 준비를 방해하고(정재은, 2022), 진로 태도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영환, 이원일, 2020). 특히나, 박예린, 흥승분(2020)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선수들보다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이 부모기대, 부상발생, 경기력 저하에서 은퇴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대학여자운동선수들에 진로와 은퇴불안에 대한 관심은 더 높다 하겠다.

      은퇴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기수행능력(권순형, 2020), 도핑사고방식 및 성향(권순형, 원영인, 2021), 번아웃과 심리적 안녕감(심영균, 김지태, 김현륜, 2019), 스포츠자신감과 인지된 경기력(박현종, 한진욱, 2022), 스포츠 태도(권순형, 2019),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원영신, 심영균, 김지태, 20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동현, 장덕선, 2019), 진로변화 적응(박예린, 홍승분, 2020), 진로준비행동(정재은, 2022), 진로태도 성숙(전영환, 이원일, 2020), 회복탄력성과 징크스 의존도(박웅, 설수황, 2022)와 은퇴불안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은퇴불안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로서 은퇴불안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박예린, 흥승분(2020)의 연구에서 주도적 대처가 은퇴불안을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선수들이 주도적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자대학선수들의 은퇴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의 필요성은 높다 하겠다.

      Fletcher & Hansson(1991)에 따르면, 은퇴불안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통합과 정체성, 사회적응 또는 부적응, 사회적 배제, 친밀감 상실로 나타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높여 개인 간 공감과 지지를 향상한다면, 은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사회적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중요 타자(학부모, 지도자(교수), 동료)로부터 받는 칭찬, 관심, 정보, 사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을 의미하며(Cobb, 1976), 사회적지지는 스포츠 상황에서 대학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으로 좌절극복과 어려움 해소, 그릿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주는 변인으로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성훈, 신홍범, 2021; 김성훈, 주창화, 2022; 유은경, 설현수, 2015; Cohen & Hoberman, 1983). 하지만, 스포츠 상황에서 사회적지지와 은퇴불안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타 전공에서는 사회적지지와 다양한 불안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화불안(서대석, 2018; 차은정, 이순희, 2015), 성취과제의 불안(송종용, 원호택, 1988), 은퇴불안(원병수, 2020), 취업불안(오민경 등, 2017; 육정원, 김봉환, 2017)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 수준 감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지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이 행하는 준비활동을 의미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행동,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는 행동, 진로지도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여자 대학선수들의 대부분은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며, 대학생활에서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상황을 판단하여 은퇴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효율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다은, 2019; 박명신, 한상훈, 2017; 오민경 등, 2017; 유수복, 윤혜미, 2014; 이미옥, 유성용, 2018)가 본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은퇴불안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은퇴불안은 불안 자체가 행동의 적극성을 방해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태, 2003; Greenhaus & Sklarew, 1981), 상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준비행동이 중가하며, 적절한 불안 수준일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촉발한다는 연구(정재은, 2020; 주명진, 2010), 대학생들의 불안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로(문선아, 2000) 나눠져 있어, 스포츠 상황에서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은퇴불안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부족한 은퇴불안의 연구 확장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효율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요구되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불안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은 대학남자운동선수들보다 부상발생, 경기력 저하, 부모기대에 대한 은퇴불안을 더 높게 느끼며, 실업팀 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취업률과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현상에서 오는 진로장벽(박예린, 홍승분, 2020)으로 인해 은퇴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퇴불안에 대한 해소 대안으로 효율적인 사회적지지가 필요함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은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은퇴불안, 진로준비행동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은퇴불안의 해소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 연구 가설 및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첫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여자운동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설문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를 제외한 275부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개인특성변인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
          
          

        

        
          
            
              	구분
              	하위변인
              	사례 수
              	백분율(%)
            

          
          
            	학년
            	1학년
            	124
            	45.1
          

          
            	2학년
            	63
            	22.9
          

          
            	3학년
            	56
            	20.4
          

          
            	4학년
            	32
            	11.6
          

          
            	종목
            	태권도
            	80
            	29.1
          

          
            	테니스
            	50
            	38.5
          

          
            	축구
            	59
            	14.5
          

          
            	양궁
            	17
            	6.2
          

          
            	핸드볼
            	32
            	5.4
          

          
            	배드민턴
            	23
            	8.4
          

          
            	탁구
            	14
            	5.1
          

          
            	
            	합계
            	275
            	100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 사회적 지지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김성훈, 주창화(2022)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지지 9문항, 지도자(교수)지지 9문항, 동료지지 9문항으로 3 요인 27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낮게 나타난 부모지지 1문항, 지도자지지 2문항, 동료지지 4문항 총 7문항이 삭제되어 3요인 20문항의 확인적요인분석의 결과, χ²=530.865(df=210, p<.001, Q(χ²/df)= 2.527), TLI=.915, CFI=.937, RMSEA =.078로 나타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6∼91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불안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 측정도구는 김동현(2021)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진로걱정 6문항, 은퇴우울 7요인, 운동아쉬움 3문항 3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16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χ²=222.614(df=101, p<.001, Q(χ²/df)=2.770), TLI=.922, CFI=.945, RMSEA=.075로 나타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87∼92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준비행동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 김계현(1997)이 개발하여 정재은(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단일요인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MC가 낮게 나타난 5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단일요인 13문항의 확인적요인분석의 결과, χ²=205.359(df=91, p<.001, Q(χ²/df)=2.256), TLI=.924, CFI=.941, RMSEA=.075로 나타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ɑ=.05로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계수)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삭제의 기준은 송지준(2011)의 기준을 참고하여,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4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SMC값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으며, 0.4 이하 값의 잠재변수는 측정변수들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SMC가 .4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홍세희(2000)의 기준과 Bagozzi & Dholakia(2002)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TLI, CFI는 .80∼.90 이상, RMSEA는 .05∼.09 이하로 평가하였다. 셋째,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분포 가정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였다. CR값 .7 이상 및 AVE값 .5 이상일 때 집중타당도를 지지하며, AVE값이 결정계수(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 ϕ2)보다 클 때 판별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계수, 2010).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각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정규성 검증
        정규성 검증을 위한 기술통계분석은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의 평균은 2.185∼4.265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735∼1.182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첨도와 왜도 값을 살펴본 결과, 첨도는 -.959∼1.761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1.565∼-.596으로 나타났다.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M
              	SD
              	왜도
              	첨도
            

          
          
            	부모지지
            	3.822
            	1.022
            	-.669
            	.021
          

          
            	지도자지지
            	3.236
            	1.132
            	-.066
            	-.757
          

          
            	동료지지
            	3.469
            	1.078
            	-.210
            	-.561
          

          
            	진로걱정
            	2.185
            	1.028
            	.596
            	-.266
          

          
            	은퇴우울
            	2.371
            	1.053
            	.288
            	-.678
          

          
            	운동아쉬움
            	2.207
            	1.034
            	.453
            	-.700
          

          
            	진로준비1
            	4.151
            	.806
            	-1.565
            	1.761
          

          
            	진로준비2
            	4.055
            	.963
            	-.924
            	.398
          

          
            	진로준비3
            	3.691
            	1.160
            	-.407
            	-.901
          

          
            	진로준비4
            	3.425
            	1.182
            	-.141
            	-.959
          

          
            	진로준비5
            	4.004
            	.860
            	-.422
            	-.668
          

          
            	진로준비6
            	4.180
            	.663
            	-1.059
            	.588
          

          
            	진로준비7
            	4.265
            	.583
            	-1.381
            	1.196
          

          
            	진로준비8
            	4.124
            	1.014
            	-1.033
            	.384
          

          
            	진로준비9
            	4.313
            	.776
            	-.796
            	-.288
          

          
            	진로준비10
            	3.662
            	.954
            	-.369
            	-.334
          

          
            	진로준비11
            	3.855
            	.951
            	-.626
            	-.119
          

          
            	진로준비12
            	3.953
            	.932
            	-.531
            	-.383
          

          
            	진로준비13
            	4.255
            	.735
            	-.774
            	.340
          

        

        

      

      
        2.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304.120 (df=149, p<.001, Q=2.041), TLI=.916, CFI=.926, RMSEA=.062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는 .619∼ .954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활용해 AVE값과 CR값을 분석하였으며, AVE값은 .531∼.757, CR값은 .899∼.918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는 AVE값은 .5 이상, CR값은 .7 이상일 때 적합하다. 이로써 전체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와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판별타당성은 AVE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ϕ2)보다 더 높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상관관계 제곱(ϕ2)은 .136∼.229로 AVE값(531∼.757)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3. 
				
          

          
            측정모형 검증결과
          
          

        

        
          
            
              	잠재변수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
              	t값
              	AVE
              	CR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1.000
            	.849
            	
            	
            	.757
            	.903
          

          
            	지도자지지
            	.853
            	.811
            	.044
            	19.578***
          

          
            	동료지지
            	.903
            	.945
            	.050
            	18.069***
          

          
            	은퇴불안
            	진로걱정
            	1.000
            	.841
            	
            	
            	.749
            	.899
          

          
            	은퇴우울
            	.938
            	.794
            	.059
            	15.857***
          

          
            	운동아쉬움
            	1.155
            	.954
            	.059
            	19.501***
          

          
            	진로준비행동
            	1
            	1.000
            	.654
            	
            	
            	.531
            	,918
          

          
            	2
            	1.410
            	.704
            	.225
            	6.278***
          

          
            	3
            	1.578
            	.898
            	.184
            	8.585***
          

          
            	4
            	.772
            	.774
            	.113
            	6.818***
          

          
            	5
            	1.591
            	.797
            	.206
            	7.736***
          

          
            	6
            	.888
            	.619
            	.151
            	5.883***
          

          
            	7
            	1.165
            	.661
            	.183
            	6.354***
          

          
            	8
            	1.657
            	.744
            	.229
            	7.226***
          

          
            	9
            	1.161
            	.769
            	.155
            	7.477***
          

          
            	10
            	1.066
            	.625
            	.179
            	5.950***
          

          
            	11
            	1.631
            	.852
            	.198
            	8.219***
          

          
            	12
            	1.331
            	.743
            	.184
            	7.221***
          

          
            	13
            	1.046
            	.742
            	.145
            	7.207***
          

        

        
          
            ***p<.001
          

        

        

        
          표 4. 
				
          

          
            측정모형의 CR값, AVE값 및 개념 간 결정계수
          
          

        

        
          
            
              	변인
              	CR
              	AVE
              	상관관계 제곱(ϕ2)
            

            
              	사회적지지
              	은퇴불안
              	진로준비행동
            

          
          
            	사회적지지
            	.903
            	.757
            	1
            	
            	
          

          
            	은퇴불안
            	.899
            	.749
            	.229 (-.479***)
            	1
            	
          

          
            	진로준비행동
            	,918
            	.531
            	.136 (.369***)
            	.213 (-.462***)
            	1
          

        

        
          
            ***p<.001, 괄호 안은 상관관계계수임.
          

        

        

      

      
        3. 연구모형 검증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 역할갈등,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χ²=304.120(df=149, p<.001, Q=2.041), TLI=916, CFI=.926, RMSEA=.062로 나타나 홍세희(2000)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표 5>, <표 6>, <그림 2>와 같다.

        
          표 5. 
				
          

          
            모형적합도
          
          

        

        
          
            
              	X2
              	df
              	RMSEA
              	TLI
              	CFI
            

          
          
            	304.120
            	149
            	.062
            	.916
            	.926
          

        

        

        
          표 6. 
				
          

          
            가설검정 결과 및 효과분석
          
          

        

        
          
            
              	가설
              	경로
              	경로계수
              	오차
              	t-값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가설1
            	사회적지지 → 은퇴불안
            	-.525 (-.494)
            	.061
            	-8.100***
            	-.525
            	
            	-.525
          

          
            	가설2
            	사회적지지 → 진로준비행동
            	.230 (.101)
            	.032
            	3.138**
            	.230
            	.226**
            	.456
          

          
            	가설3
            	은퇴불안 → 진로준비행동
            	-.430 (-.200)
            	.038
            	-5.251***
            	-.430
            	
            	-.430
          

        

        
          
            **p<.01, ***p<.001, 괄호 안은 비표준화계수임.
          

        

        

        
          
          

          그림. 2. 
				
          

          
            최종 연구모형 결과
          
          

          

        

        구조모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525 (t=-8.100, p<.001)로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230 (t=3.138, p>.01)로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430 (t=-5.251, p<.001)로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는 Boo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반복 추정 횟수는 2,000번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에 의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최저구간(.147) 최고구간(.305) 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수준 p<.05(α=.010)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넷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은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지지, 은퇴불안, 진로준비행동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은퇴불안의 해소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황에서의 사회적지지가 은퇴불안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전무하여, 합리적인 논의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타 전공의 선행연구와 스포츠 상황을 연계한다면 연구의 논리성과 확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에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결과로, 부모, 지도자(교수), 동료들과 같은 중요타자들의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은퇴불안, 취업불안, 노화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오민경 등, 2017; 원병수, 2020; 육정원, 김봉환, 2017; 차은정, 이순희, 2015)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병수(2020)는 중장년층의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지지가 은퇴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차은정, 이순희(2015)는 중년남성의 사회적지지가 노화불안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남성들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오민경 등(2017), 육정원, 김봉환(2017)은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줄여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지지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 취업불안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대학여자운동선수들에게 은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 시간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이해시키고 있다. 대학생활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진로를 계획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생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은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을 가중시키는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목표로 여겼던, 실업팀 진출과 평생을 해온 운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과 운동 이외의 다른 진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난감함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은퇴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여자선수가 취업할 수 있는 각 종목별 실업팀 수는 남자선수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업팀 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취업률과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현상에서 오는 진로장벽(박예린, 홍승분, 2020)이 은퇴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효율적인 사회적지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먼저, 부모의 경우, 선수들의 현 상황을 공감하며, 선수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고,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생활에서 학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주요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선수의 교육과 진로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들이 있다. 지도자와 교수들의 역할은 누구보다 주요하며,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도자의 경우, 선수들의 운동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선수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황성하, 구건모(2020)는 현장의 지도자들은 학업보다 경기 실적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학 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교수의 경우, 선수들의 지도(책임)교수(학교마다 상이)로서, 학생선수로서의 전반적인 학업과정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업에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와 진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 획득, 진로체험 등을 통해서 학생선수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 지도자와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선수의 진로에 관심을 가진다면, 은퇴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료의 경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체육 관련학과)과의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진로에 대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김선영, 2020). 또한, 대학 자체 내에서 학생선수들이 경기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업 결여를 보충할 수 있는 수업지원과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학생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체육 정책적으로 다양한 여자 종목의 실업팀 창단이 활성화 된다면,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이 은퇴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의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결과로, 부모, 지도자(교수), 동료들과 같은 중요타자들의 사회적지지는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다은, 2019; 박명신, 한상훈, 2017; 오민경 등, 2017; 유수복, 윤혜미, 2014; 이미옥, 유성용, 2018)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스포츠 상황에서 사회적지지의 긍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김성훈, 신홍범, 2021; 김성훈, 주창화, 2022; 유은경, 설현수, 2015; Cohen & Hoberman, 1983)들은 사회적 지지가 선수들에게 좌절극복, 어려움해소, 문제해결능력, 그릿, 회복탄력성 및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원병수(2020)는 중장년층의 사회적지지 중 가치와 인정을 받는 평가적 지지를 받는 경우 은퇴진로행동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상대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여자운동선수들에게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타자들의 효율적인 사회적지지가 요구된다.

      셋째,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선수들의 은퇴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결과로,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불안은 불안 자체가 행동의 적극성을 방해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태, 2003; Greenhaus & Sklarew, 1981)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재은, 2020; 주명진, 2010)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미란(2016)은 운동선수들이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따라 은퇴준비 및 사회적응 수준, 심리적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여,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은 은퇴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은퇴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받은 은퇴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은퇴불안이 사회적지지에 의해서 조절 가능한 변수임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은퇴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적지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학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은퇴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주요 타자들의 효율적인 사회적지지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줌으로 효과적인 사회적지지가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은퇴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낮추는 원인이므로 은퇴불안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은퇴불안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효율적인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연구를 통한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상황에서 은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은퇴불안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지지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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